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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야기 특별전Ⅱ> 완산동 사람들

‘완산칠봉과 완산동 사람’이라는 주제로 완산동의 이야기와 유물들을 

모아 7 24일(목)에서 9월 28일(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마을이야기 특별전은 마을역사의 복

원이자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는 길이다. 

완산칠봉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의 유래가 된 영기 어린 산이다. 완산자락에 여러 종교와 신앙 

시설이 들어선 것은 완산의 정기와 무관치 않다. 어르신들에 의하면 완산칠봉은 시신을 거꾸로 

묻어도 탈이 없다고 할 정도의 명당으로 알려져 몰래 묘를 쓴 평장들이 많았다고 한다. 

완산자락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며, 호남최초의 교회 은송리 교회가 자

리한 개신교 전파의 산실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지역원로들의 경로당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부임

하면 으레 인사를 올렸던 기령당과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완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완산동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에 가깝고, 남부시장을 끼고 있어서 상인과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

다. 하숙생들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완산자락은 일본인들이 살지 못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인들이 살면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완산동에는 얼음을 떼서 저장하는 빙고가 있었다. 다가산자락에서 용머리쪽으로 뻗은 

마을을 빙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유이다. 다가산 자락에 지금도 몇 개의 석굴이 남아 있는

데, 이굴들도 빙고로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 바로 그 옆이 전주천 물이 홱 돌아가는 곳으로 소가 

깊어서 얼음이 두껍게 언다. 

총 80여점의 유물이 ①지명유래 ②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 ③완산동사람들 ④종교와 교육  ⑤군

자정과 기령당 등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헬리켐으로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완산동을 입체

감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전시유물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완산비 탁본>이다. 고종은 전주를 황실의 고향으로 성역화 

하면서 1900년에 오목대, 이목대, 완산에 비를 세웠다. 이중 완산비만 행방이 묘연하데, 이 비의 

탁본이 전시된다. 완산비가 사라진 것은 글씨를 쓴 자가 을사오적 이완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놋쇠로 만든 상>도 주목된다. 완산교회 뒷길이 지금과 달리 주도로였고 거기에 놋그릇을 만드는 

유기전이 있었다. 이 유기전에서 만든 놋쇠상으로 놋그릇을 만들어 팔던 할머니로부터 어렵게 대

보도의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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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는 것으로 형태는 일반상과 유사하지만 놋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상이다.

이외에 허백련이 완산을 여행하면서 완산칠봉을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수묵화 2점, 창암의 

‘관수세심( 水洗心)’편액, 은송리에서 발간한 창암서첩 ‘화동서법’원본, 하도 많이 사용해 

손잡이가 거의 닳은 말(斗) 등 예술작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된다.  

마을이야기 특별전은 숨겨진 마을 이야기들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전시이다. 완산동의 뿌

리를 찾아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며, 더불어 완산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전 세

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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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내 용 유물

Section 1
우리마을이야기

- 완산동

완산동의 지명유래, 지역 내 주요 문

화유산과 마을의 특질에 대한 개요 소

개와 전시개최 의미 설명

패널

Section 2

완산동의 

지명유래와

행정구역 변천

백제시대 전주를 나타내는 지명으로 

쓰였던 완산完山의 깊은 유래와 그 역

사성에 대한 소개  

완산탁본첩,

호남약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시가지지도,

완산지, 전선지

Section 3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

완산동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천년

고도 전주와 함께 이어온 전주의 대표

적인 산인 완산칠봉과 대장간,골동품

점 등이 있었던 용머리고개의 유래와 

역사 소개

의재 완산칠봉 

그림, 완산칠봉 

옛사진

화동서법

대장간 도구

Section 4
완산동 

숨겨진 이야기

강당재, 빙고리, 방공호, 금송아지바위, 

땀띠샘, 수도골, 맷골,초록바위, 청학
패널

<전주 마을이야기 특별전Ⅱ>

     완산칠봉과 완산동 사람들 기획안

(1)

○ 마을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을의 지명유래, 생활풍습, 지역 내 문화유산 등을 통해 완산

동 마을 이야기를 소개하는 전시 마련 

○ 도로명 주소 사용 및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각 마을의 잊혀 지고 있는 역사를 전시를 

통해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과 그 특질을 규명하는 기회 마련

○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전해지는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다

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

(2) 전시개요

○ 전 시 명 : <전주 마을이야기 특별전Ⅱ> 완산칠봉과 완산동 사람들

○ 전시기간 : 7월 24일(목) ∼ 9월 28일(일)

○ 전시장소 : 기획전시실(3층)

○ 전시유물 : 완산칠봉 그림, 완산동 옛사진, 완산초등학교 연혁지, 기령당회원명부, 유기전 

놋상, 대장간 도구 등 70여점

(3) 전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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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백학루 등 완산동의 숨겨진 이야

기들을 소개

Section 5
완산동 

사람들

완산동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물

품 전시

떡살, 트럼펫, 말,

연적, 옛사진

Section 6

(기둥 벽면)
전주천다리

완산동에 있는 매곡교(쇠전다리), 서천

교, 완산교(소금전다리) 등 다리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던 시장 등에 대한 소개

패널

Section 7 유기전
완산동 내에 있었던 유기전 가게에 대

한 소개

놋상, 놋그릇,

놋요강

Section 8 종교

교회(완산교회, 화산교회, 바울교회),

사찰(관음선원, 원각사, 칠성사), 완산

사, 점집 등에 대한 소개

완산교회옛사진,

당회록, 관음선원 

주련, 관음선원 

옛사진, 완산사 

사진, 완산사 족보

Section 9

(기둥 벽면)

동학농민혁명

-완산전투

완산전투, 동학농민군입성비 등에 대

한 소개
패널

Section 10 교육
완산초등학교, 전주시립도서관 등 역

사 깊은 교육기관에 대한 소개

완산초등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완산학교연혁지,

직원명부,

학교보조록,

국기함,주판,동국문

헌, 서원지

Section 11 기령당

기령당, 학서당, 청학정, 백학정 등 완

산동 내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경로당에 

대한 소개 

기령당 편액, 낙관,

비 탁본,

전라도선생안,

전주시선생안,

기령당연혁기,

기령당회원명부,

학서당 장기판,

장구, 현판

Section 12

(가벽)
마을조사 영상

마을조사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던 

면담자의 촬영영상을 디지털액자를 통

해 전시하고, 주요 내용을 글로 간략

하게 소개 

영상

패널

Section 13

(가벽)

완산동의 어제와 

오늘

완산동의 주요 장소들의 과거의 모습

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전시
패널

(4)

○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잊혀져 가는 마을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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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傳 완산칠봉 (1944년)

허백련이 완산을 여행하면서 그렸다고 

화제에 쓰여있다. 완산칠봉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 화동서법 (1800년대)

은송리에서 발간한 창암 이삼만의 서첩 원본으로 

간기에 ‘은송장판’이라고 되어 있다.

▲ 완산비 탁본 (20세기초)

황실의 고향 전주를 성역화하기 위해, 

1900년 오목대, 이목대, 완산에 각각 비를 

건립하였다. 이 중 현존하지 않는 완산비 탁본이다. 

비 뒷면에 전라북도관찰사 이완용이 썼다고 새겨져 

있다. 완산비 탁본은 조경단비, 오목대비, 이목대비 

탁본과 함께 ‘어사묵전’이라는 탁본첩에 묶여 

있다. 

▲ 전라도선생안, 전주부윤선생안

전라감사와 전주부윤 명단이다.

대한 애착심 고취

○ 마을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박물관에 대한 인식제고 

○ 마을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주의 문화컨텐츠 확보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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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놋상 (1900년대 후반)

1950~60 완산교회 뒷길에 있던 유기전에서 

만든 것으로 놋쇠로 만든 상이다.

▲ 용머리고개 도로 확장 공사(1968년)

▲ 완산칠봉 팔각정 준공식 (1970년) ▲ 전주천 다리 (우측 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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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내용

완산칠봉의 정기가 서린 완산동 

완산동은 완산칠봉 자락에 형성된 마을로 전주천을 경계로 전주도심과 연결되어 있다. 완산교, 

서천교, 매곡교를 통해 전주부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며, 마을 앞 천변은 서문밖장과 남문밖장

이 열리는 곳이다. 

전주의 옛 지명은 완산으로 완산칠봉에서 유래하였다. 완산칠봉은 전주의 정신적 뿌리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전주를 황실의 고향으로 성역화 하면서 오목대ㆍ이목대와 함께 완

산에 비를 세웠다. 

완산은 신령스런 정기가 서린 산으로 알려져 있다. 용머리고개는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혈맥이

다. 완산자락에 여러 종교와 신앙이 자리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일제강점기 때 완산동은 

일본인들이 살지 못한 곳으로 유명하다. 

완산자락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이며, 호남최초의 교회 은송리교회가 

있던 곳이다.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원로들의 경로당 기령당과,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

한 완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가 있던 곳이다.

□ 완산칠봉의 지명유래와 행정구역 변천

현 완산동은 조선시대 부남면(府南面)의 은송리(隱松里)ㆍ곤지리(坤止里)와 부서면(府西面)의 빙

고리(氷庫里)이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일원을 병합하여, 완산칠봉에서 이름을 따 완산정(完
山町)이라 하고 전주면(全州面)에 편입하였다. 전주면은 1935년 전주와 완주가 분리되면서 전주

부(시)로 승격되었다.

광복후 1946년 완산정을 완산동으로 고치고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완산동 3개동으로 나누었다

가, 1957년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전주 옛지명 완산의 유래 완산칠봉 

“ 완산(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 이규보, 「남행월일기」 

완산칠봉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의 유래가 되는 산이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완산이 작은 산에 

불과한데 고을 이름을 삼은 것이 묘하다고 하였다. 

완산은 풍수상 전주의 안산에 해당되고, 남복산(南福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기러기 형국의 

산형이다. 외칠봉, 내칠봉, 좌우칠봉으로 구분되어 삼면칠봉이라고 한다. 완산은 조선왕실의 뿌

리로 인식되어 땔나무를 채취하는 것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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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은 영기가 어린 산으로 시신을 거꾸로 묻어도 해가 없을 정도로 명당이라 한다. 그래서 평

장(平葬)의 형태로 몰래 묘를 쓴 경우가 많았다. 완산에 소나무가 많았으나,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어 일제강점기 때 삼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용머리 고개 

용머리고개는 산세가 용의 머리 형상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전주고지도에 용두치[龍頭
峙]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주의 비상을 의미하는 형세인데, 일본이 들어와 용머리를 절단하고 

길을 내었다. 당시 지역토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며, 지금도 일제에 의헤 끊어진 전주의 

혈맥을 이어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용머리고개 대장간과 골동품점】

용머리고개에 대장간과 골동품점들이 모여 있어 볼거리가 되고 있다. 구술에 의하면 강대경씨

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용머리고개에서 대장간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현재 가장 오래된 대장

간은 1956년에 문을 연 광명대장간이다. 김제ㆍ부안 들녘으로 나가는 길목이므로 일찍부터 대

장간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용머리고개 골동품가게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은 광명당이다. 태평

동에 있다가 1982년에 이곳으로 옮겨왔으며, 이후 여러 골동품점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던 완산동 사람들 

완산동에는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다. 이는 전주천 건너 남문시장이 있고, 전북도청과 

시청이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도심에 인접해 있어서 하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산자락 위쪽으로 풍광을 즐기는 문화와 인사들도 자리했다. 백운정, 청학루, 백학

루, 기령당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 반공호 길 건너쪽에는 도 국장사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청에 가깝고 산세가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전주도심과 완산동을 잇는 전주천 다리 

 ￭ 매곡교 梅谷橋
남문시장과 연결된 다리이다. 맷골로 가는 다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아래로 우시장이 열려 

쇠전다리라고도 하고, 다리 주변에 담뱃대 장수들이 즐비해 연죽교(煙竹橋) 또는 설대전다리라고도 하였다. 

￭ 서천교 西川橋
매곡교와 완산교 사이, 완산교회 앞쪽의 다리이다. 이 천을 서천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화

로웠던 다리로 1847년(헌종 13)에 세운 서천교개건비가 있다. 홍수로 유실되어 1932년 박기순이 나무

다리를 가설하여 박참판다리라고도 한다. 

￭ 완산교 完山橋
용머리 고개로 나가는 다리이다. 소금전이 있어서 소금전다리, 염전교(鹽廛橋)라고 불렀다. 

□ 유기전

완산동에는 놋그릇을 만들어 파는 유기전이 몇 군데 있었다. 완산교회 뒷길과 대명까치맨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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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자리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안 시전(市廛)에 ‘주석방거리’라고 하여 놋그릇을 파

는 점포들이 객사 뒤에서 한성호텔로 가는 골목에 모여 있었다.

완산교회 뒷길에서 유기전을 했던 면담자에 따르면 195~60년대에 유기전을 시작했으며 이곳 

말고도 유기전이 2~3군데 더 있었다고 한다. 직접 만들어 팔았고, 후엔 징과 꽹과리 등 도 팔

았는데, 이는 서울에서 가져다 판 것이라 한다.  스테인레스가 들어온 이후로 유기전은 사라지

게 되었다고 전한다.

호남 최초의 교회 은송리 교회

은송리 교회는 호남최초의 예배당으로 현 서문교회의 전신이다. 1893년 정해원이 52냥을 주고 

은송리의 행랑채가 딸린 초가 한 채를 사서 예배를 보았다. 은송리는 전주천변에서 지금의 완

산교회 주변을 말한다. 교회의 정확한 자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전주부사에는 백운정 부

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백운정은 현감 백치언이 건립한 것으로, 후에 박기순이 백운정 옆

에 청학루를 세웠다.  

￭완산교회

완산교회는 전주에서 서문교회, 남문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교회이다. 서문교회에서 남

문교회는 1905년, 완산교회는 1926년 분리되었다. 1929년 완산교회로 명칭하였고, 1933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화산교회

1949년 기전학교 강당에서 기도회를 가진 것을 시초로 1951년 전주화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건

립되었다. 예수병원 건너편에 있다가 이전하였다.

□ 완산의 정기를 품은 사찰

￭칠성사

완산동에서 가장 오래된 완산자락의 사찰로 1900년 진석환거사가 창건하였다. 

￭관음선원

1950년대 보현 스님이 묵담스님을 모시고 창건하였다. 풍광이 좋고 용두봉 쪽이 명당이라 하여 

현 위치에 창건 한 것이라고 한다. 

￭원각사

1951년 완주 위봉산에서 옮겨온 사찰로 당시 전몰장병 유골 봉안소였다고 한다. 

□ 김유신을 모신 사당 완산사 山祠
전주지역의 김유신 장군 후손들이 1933년 건립한 사당으로 완산시외버스정류장 뒷편에 있다. 

김유신장군이 황산벌 전투 후 주류성으로 가는 길에 전주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건립한 것이다. 

김해김씨․ 허씨․ 인천이씨가 세 집안이 함께 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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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가에 즐기한 점집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천변을 끼고 점집들이 즐비하였다. 남문시장이 발전하면서 근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많게는 100집이 넘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지 완산

4월 27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뒤따라온 홍계훈의 경군(京軍)

은 그 다음날 완산에 진을 쳤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간에 12일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다음

은 『전주부사』(1943)에 전하는 완산전투 기사이다.

“5월 1일 동학군이 갑자기 남문에서 출격, 싸전다리를 넘어 남북 두 대로 나뉘어 완산 주봉에 

있는 관군을 향해 돌진했다. 곧 남쪽의 한부대는 순창 가도로 나아가 오른쪽으로 꺾어져 남고

천을 건너 곤지산 서쪽 기슭의 야곡冶谷으로 북진하였다. 또한 북쪽의 한 부대는 전주천 왼쪽

기슭을 북진하여 투구봉으로 기어올라 남쪽에서 아군과 합세 매곡梅谷을 사이에 두고 검두봉

의 낮은 언덕에 포진해 있던 관군의 일대를 습격해 일거에 완산을 점령하였다. 매곡을 경계로 

투구봉과 검두봉 사이에서 일대 접전이 펼쳐졌다.”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기념비

1991년 완산칠봉 전적지에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가 건립되었다. 전주성 점령과 관련해 유일한 

기념물이다.

□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완산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는 전주초등학교에 이어 전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하였다. 1906년 사립함육보통학

교로 시작하여, 1913년 제2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전주교대부속학교 자리에 있다

가 1939년 완산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완산동에 거주했던 옛 원로들은 대부분 완산초등학교 졸업생이었다. 현재는 학생 수가 줄어 전

교생이 100여명이고, 곤지중과 함께 있어 정문과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다. 완산서초등학교는 

1992년에 개교하였다.

￭ 전주시립도서관

1949년 전라북도 도립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63년 시립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 완산

동 수돗골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완산공원 꽃동산과 함께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 조선말에 창건된 지역유지들의 경로당 기령당耆寧堂 

기령당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유지들의 양로당으로 군자정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군

자정은 부성밖에 건립된 최초의 활터로 빙고리에 있었으나 불이 난후 완산칠봉 서쪽 끝 자락 

현 기령당 자리로 이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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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 건립된 ‘기령당사적비’에 의하면 1899년 부중의 인사들이 모여 부사청건물에 양로

당을 처음 창설하였고, 1921년 진사 이건호가 완산동에 있는 가옥과 대지를 기증하여 완산동으

로 옮기고 기령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1949년 인창섭이 옛 군자정 건물과 터를 기증하여 

이건하였다.

도지사, 시장 등 기관장들이 부임하면 먼저 기령당에 와서 인사를 드렸다. 이런 연유로 기령당

에는 전라감사와 전북도지사의 명단을 수록한 『도선생안』, 전주부윤과 전주시장의 명단을 수

록한 『부윤선생안』 등이 소장되어 있다. 

완산동에는 기령당 외에 학서당 등 유서 깊은 경로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완산동의 숨겨진 이야기 

￭빙고리 - 조선시대 전주천의 얼음을 보관해 놓은 굴이 있던 곳으로, 이 동네 이름을 빙고리

라고 하였다. 현재 ‘엄마랑 아가랑 어린이집’뒤 다가산 자락에 몇 개의 굴이 있다. 『전주야

사』(이철수)에 빙고가 더 큰 규모로 기록되어 있어 이 굴들과는 다르지만, 옛 예수병원 아래

에 빙고가 있었고,  다가산 아래 소가 깊어 얼음이 두껍게 얼으므로 이 얼음을 떼다가 저장하

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굴들의 위치가 천변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빙고로 쓰였을 가능성

이 있다.

￭강당재- 구 예수병원(엠마오사랑병원) 좌측(용머리고개쪽) 고개이다. 주변에 화산서원이 위치

하고 있어서 이 고개를 강당재라고 한다. 고개마루 근처 좌편에 인민군이 학살했던 움푹파인 

터가 있어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맷골 -투구봉과 검두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화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매

곡교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수돗골 - 완산칠봉에서 흐르는 물이 삼복더위에도 얼음물처럼 차다하여 얼음골이라고 불렸

다. 일제강점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 설치된 후 수돗골로 불렸다. 현재 언덕 위 전주

시립도서관 부근이 정수장 자리이다.

￭초록바위 - 조선시대 처형장으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개남,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다.

￭땀띠샘 -완산칠봉에 있는 약수터로 물이 맑고 차가워서 땀띠에 걸린 사람도 이 물로 씻으면 

땀띠가 없어진다고 해서 땀띠샘이라고 불렸다. 60년대 초반까지도 완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

서 땀띠샘 계곡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청학루ㆍ백학루- 청학루는 완산동 북쪽 기슭에 위치해 시내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의 

정자로 현재 명륜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1921년 갑부 박기순이 전라감영의 비장청 건물을 뜯어

다가 지은 것으로, 후에 국악원 분원으로 쓰이다가 없어졌다. 백학루는 청학루 서편에 큰 규모

로 있었는데 그 주인을 마을사람들은 박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방공호- 1968년 이후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 경찰, 도 지휘소가 들어가 지휘 할 수 있도록 완

산자락에 조성한 땅굴이다. 지금은 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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